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복녀는 본래 신념 있는 여성이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신념의 붕괴가 곧 삶의 붕괴, 그리고 종국에 이르러 복녀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신념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 것 없는 한 가치관, 인생관으로 여기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신념은 평생에 해야 하고 하는 수 많은 선택 중의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만들어 주고 이끌어 준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신념이란 무엇인지? 그 신념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관련 작품 염상섭 <두 파산>
토론할  내용 
1. 지조 있던 복녀가 몸을 팔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 작품 속에서 복녀의 몸 파는 행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신념(信念)과 인간의 도덕성 상실 
<감자>를 읽고    사람은 누구나 신념을 가지고 산다. 신념(信念)은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접촉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감정・지각・인식・평가・동기・행동・경향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를 태도로 규정하는데, 그 중 인지적인 요소 및 측면을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신념에 대한 확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또 성별, 성장배경, 사회적 지위, 지역, 민족・나라 등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의 하나로 가볍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 선택은 삶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김동인의 <감자>에서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사람과 신념이 갖는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더불어 인생에서 신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감자>의 ‘복녀’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부가정의 딸이었다. 그는 선비정신이 묻어나는 가율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집 처녀들처럼 여름에 벌거벗고, 개울에서 멱감지 않았던 이유다.  그런 복녀도 가난이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진다. 열 다섯에 동네 홀아비에게 팔십원에 팔려서 시집을 가게 되고, 자기보다 스무살이나 많고 게이른 서방을 만나게 된다. 이런 사정은 그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지만 끝내는 지치게 만든다. 이후 계속되는 형편의 어려움으로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에서 송충이잡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감독에게 몸을 팔아 품삯을 받는 인부를 알게 된다. 이후 그녀도 일 안하고 품삯을 많이 받는 인부가 된다.  한번의 신념에 대한 상실은 삶의 기준과 가치의 붕괴로 끊임없이 삶에 반영된다. 이는 인간 삶의 도덕적 타락・ 인간성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복녀 같은 경우 송충이잡이를 시작하면서 감독에게 처음으로 몸을 내줬다. 그리고 왕서방의 감자밭에서 감자를 훔치다가 들켜 그 죄값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인에게 몸을 주는 것을 택한다. 그는 나중에 매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신념의 상실이고, 이는 삶의 가치와 기준의 추락이다. 이것이 그녀를 거리낌없이 매춘을 하게 했던 것이다.  작품은 복녀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감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고 있다. 신념은 삶의 기준이자 가치관이다. 그래서 신념이 상실되었을 때,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도덕적 타락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는 “어떠한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와 같은 맥락의 질문이고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